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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50 OECD의 일자리 전략과 한국의 일자리

 

기조강연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서 모두를 위한 일자리 :

OECD 신고용전략

Stéphane Carcillo (OECD Head of Jobs and Income 

Division)

【발 제】 한국의 일자리 변동과 정책 방향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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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Oeij (TNO Senior Research Scientist)

【발제 2】 중소제조업 생존을 위한 설계 및 R&BD역량 강화방안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총장)

◑ 토　론 :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희 (포스코 생산전략실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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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7:10 기술혁신과 미래 일자리

 

◑ 사　회 :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1】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정책 대응

Marguerita Lane (OECD Labour Market Economist)

【발제 2】 일자리의 미래가 제기하는 정책 어젠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토　론 :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권용현 (前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David N. Barnes (IBM Vice President of Global 

Workforce Policy)

 

17:10~18:00 라운드 테이블

 

◑ 사　회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토　론 : Stéphane Carcillo (OECD Head of Jobs and Income Division)

Peter Oeij (TNO Senior Research Scientist)

Marguerita Lane (OECD Labour Market Economist)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총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18:00 폐  회



09:30~10:00 Registration

10:00~10:20 Opening Remarks
Mok-hee Rhee (Vice-Chairman, Presidential Committee on Jobs)
Kiu Sik Bae (President, KLI)

10:20~10:30 Welcoming Remarks
Hoon Sul (Supreme Council, Democratic Party of Korea)
Jae-kap Le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10:30~11:50 OECD Jobs Strategy and Jobs in Korea
 

Keynote Speech : Good Jobs for All in a Changing World of Work: 
The New OECD Jobs Strategy
Stéphane Carcillo (OECD Head of Jobs and Income 
Division)

 

Presentation : Changes in Employment and Policy Issues in Korea
Jae-Min Seong (Director, Center for Labor Trends 
Analysis Office, KLI)

11:50~13:00 Lunch

13:00~15:00 Manufacturing Renaissance and Decent Jobs

Chaired by Hong-Geun Chang (Director-General,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Division, KLI)
 

Presentation 1 : European Workplace Innovation
Peter Oeij (TNO Senior Research Scientist)

 

Presentation 2 : Ways to Design and Build R&BD Capacity to Sustain 
Manufacturing SMEs
Cheol-Woo Park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Panel Discussion and Q & A
Yongjin No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oohoon Kim (Senior Research Fellow, KDI)
Hangkoo Lee (Senior Research Fellow, KIET)
Mi Jung Um (Research Fellow, STEPI)
Hee Kim (Vice President of Steel Production Sterategy Office, P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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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10 Coffee Break

15:10~17:10 Digital Innovation and Future of Work

Chaired by Yoon-Gyu Yoon (Senior Research Fellow, KLI)
 

Presentation 1 : Policy Responses to New Forms of Work
Marguerita Lane (OECD Labour Market Economist)

Presentation 2 : Policy Agenda for the Future of Work
Jai-Joon Hur (Director-General, Employment Policy 
Research Division, KLI)

Panel Discussion and Q & A
Jae-Hyung Do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Kwon Yong-hyun (Former Director-General,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ureau, Ministry of Science and ICT)
Joonghae Suh (Executive Director,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KDI)
David N. Barnes (Vice President of Global Workforce Policy, IBM)
 

17:10~18:00 Round Table Discussion

Chaired by Kiu Sik Bae (President, KLI)
 

Wrap up Discussion with All Presenters of the Forum
Stéphane Carcillo (Head of Jobs and Income Division,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OECD)
Peter Oeij (Senior Research Scientist, TNO)
Marguerita Lane (Economist, Future of Work Unit, OECD)
Jae-Min Seong (Director, Center for Labor Trends Analysis Office, KLI)
Cheol-Woo Park (Vice-President,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Jai-Joon Hur (Director-General, Employment Policy Research Division, 
KLI)
 

18:00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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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신고용전략 (Stéphane Carcillo) ······································  3   

발제 : 한국의 일자리 변동과 정책 방향 (성재민) ···································  39
  

제조업 르네상스와 좋은 일자리

발제 (1) : 유럽의 작업장 혁신 (Peter Oeij) ···············································  85
  

발제 (2) : 중소제조업 생존을 위한 설계 및 R&BD역량 강화방안

(박철우) ····················································································  125   

기술혁신과 미래 일자리

발제 (1) :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정책 대응 (Marguerita Lane) ··········  175
  

발제 (2) : 일자리의 미래가 제기하는 정책 어젠다 (허재준) ·················  195
  

토론문 ·····································································································  235
  



 
^ Contents ]

 
OECD Jobs Strategy and Jobs in Korea

Keynote Speech. Good Jobs for All in a Changing World of Work: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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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uropean Workplace Innovation에 대한 토론문

 

1. Peter Oeji 교수의 발표논문이 우리나라 일터혁신에 주는 시사점

○ 근로자 몰입을 기초로 해서 근로자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일터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 

- 일터혁신을 통해서 조직효율성의 제고와 함께 근로생활의 질도 개선할 수 있
을 때 근로자 참여를 통한 혁신이 촉진

-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일터혁신 기법은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는 경우들이 대

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존재

○ 우리나라 기업들(특히, 중소기업)의 일터혁신들을 보면서 일터혁신의 경우에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오고 있음

- 우리나라 일터혁신은 일본식 작업조직의 영향을 받으면서 lean production 
system의 기법들을 많이 받아 들였음(대표적으로 3정5S, 품질관리 분임조, 제
안제도 등)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서도 일반 근로자들의 태도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
에서 엔지니어나 고숙련 근로자들 중심으로 lean 생산기법들을 도입하다 보니 
효과성도 낮고 지속가능성도 낮은 편 

-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근로자몰입을 형성
할 수 있는지, 숙련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혁신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함(중소기업 경영진들에 따르면, 3정5S같은 
간단한 일터혁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어렵다

고 얘기함)

○ 유럽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근로자 참여 기반 일터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지

원하고 추진해오고 있는지 궁금함 

- 일터혁신은 대부분 사용자측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주의적 일터혁신
도 경영진들의 추진 동인을 전제로 하고 하는데, 경영자들이 인간주의적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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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동인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나 연구자들이 경영자들의 인간주의
적 일터혁신 동인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EWON(European Work Organization Network)에 참여하는 네덜란드 연구자
들은 산업현장의 일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2.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들

○ 최근 디지털기술(가령, MES나 ERP)이 산업현장에 활용되면서 그것들이 인간
의 노동을 대체할 위험도 있지만, 동시에 일터혁신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임. 유럽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일터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는지 궁금함

○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하청기업에 대해서 엄격한 품질검사와 품질관

리 등을 요구하고, 나아가 컨설팅을 통해서 하청기업의 일터혁신을 지원하는 사
례들도 발견됨. 유럽에서는 혹시 원청기업이 자신의 하청기업들에 대해서 일터
혁신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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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 김주훈 KDI

 

중소제조업의 R&BD역량 강화에 대한 토론문

 

1. 발표에 대한 의견

□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현격히 격차가 있고 그 원인(나중에

는 다시 결과로 작용)이 수직적 구조에 기인함에 동의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적 또는 종속적 관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독자적 및 

자생적 연구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구조가 조성되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해석함

- 이러한 의미에서 우수 기술진 또는 작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통한 혁신
역량 배양에 관점을 두고 일터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Peter Oij박사의 견
해에도 찬동을 함. 다만, 저의 전공분야가 대기업-중소기업간 관계이므로 오
늘 제가 하는 논점은 이 부분에 집중하겠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적 관계 등등이 논의되면 곧바로 공정거래정책의 강

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논의로 가는데 논리적 불편함을 느낌

- 기업은,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생산요소가 모여서 생산활동을 하는 조직체
이므로 사람과 같은 인격체로 유추하여 보려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려움

- 대기업은 힘세고 큰 사람, 중소기업은 작고 힘없는 연약한 사람? 
- 중소기업이 생산성이 낮고 그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낮은 보수를 주는 조직체
라면 기여도가 낮은 조직이므로 역할을 재고해보아야 할 것임

- 우리가 중소기업을 왜 지원하여야 하는지 근본적 이유가 단단한 논거에 기초
해야 할 것임. 작고 연약하여 크고 강한 대기업에 밀리고 있다는 식의 감성적 
접근은 배제되어야 함

 
□ 이러한 점에서 박철우 교수께서 발표하신 새로운 산업구조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이 높아지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이 특성상 혁신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높아지

고 이들간에 수평적 분업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동의함

○ 중소기업의 혁신 기여 증대에 관한 또 다른 보완적 견해로서 산업발전단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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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보완하고 싶음 

- 현재 주력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중화학공업들에 우리가 진입한 시점은 초기 
산업형성단계를 지나 대량생산시기였음. 초기 혁신창출단계의 중소기업 역할
은 끝났고 대기업의 대량생산이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시기였으므로 후발자

인 한국은 설비자본 위주의 생산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음 

- 따라서 주력산업은 자본장치산업이라서 자본동원이 용이한 대기업형인데 양
산단계 진입이라는 시기적 특성이 가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극

심할 수 밖에 없었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우는 폐단도 이에 연유

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신산업에서는 산업형성 초창기라서 인적자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더욱이 SW기반의 디지털화로 인력을 더욱 필요로 하므로 중소기업의 혁신 기
여도가 높아질 전망임

2. 정책제언

□ 중소기업정책이 지금까지는 설비자본 지원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인력에 집중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여러 건설적 방안을 제시한 발표자 의견에 동의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에 대하여 첨언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은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기업주 입장에서는 인력개발에 투자를 하여도 나중에 인

적투자에 대한 과실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임. 
-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인 인력개발정책에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정책효과
를 거두기 어렵고 정책대상을 당사자인 종업원으로 집중시키고 재원은 공공

기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공공재 생산과 같은 원리를 따라야 함

○ 또한, 중소기업 종사자의 재교육 등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개발은 다수의 중소기
업과 대학 등 교육기관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정리하여 대학에 전달하는 정보매개기구의 역

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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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이항구 산업연구원

 

중소제조업 생존을 위한 설계 및 R&BD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문

 

1. 발표에 대한 의견

□ 중소제조업 혁신역량 강화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난제

○ 우리 제조업이 넛 크래커 형국에 놓이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혁신역

량이 부족한 점

-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국
내 제조업의 특이한 거래 구조(전속거래)가 작용

○ 산업화 후발주자로서 우리나라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을 수립 운용 (현재의 상생협력법)
- 이는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산업의 수출지향 압축
성장에 기여

- 외환위기로 인해 국내 제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나,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약화

○ 주력산업이 금융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고속 성장을 하면서 자동차와 전자

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

- 국내 주력산업이 양적 성장에 치중하는 사이 선진국 경쟁기업들은 핵심역량
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중국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경쟁
역량을 강화했기 때문

○ 21세기 산업환경이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 제품과 산업간 융합 및 기업간 네트
워크 협업을 강조하고 새로운 산업혁명을 촉발하자 수직계열 및 통합적이자 준

폐쇄적인 생태계를 형성해 왔던 국내 제조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

- 조선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문제에 이어 반도체산업
의 가격하락과 자동차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라 중소기업의 위기

가 현실화

- 국내 주력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995년~2017년 중 조선, 1차 금속제 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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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섬유·의류, 정밀기기, 석유화학, 자동차, 정밀화학, 정보기술산업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위기도 순위를 따라 확산 중

- 조선과 철강에 이어 중소기업 중심의 기계, 의류, 정밀기기, 자동차 부품산업
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아래로부터의 위기가 현실화 

○ 정부가 각종 대책을 수립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 지원은 수용력 부족으로, 인력 지원은 임금 
격차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스마트 팩토리 지원은 시스템 부재로, 수출은 
트렌드 정보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성과가 부진

2. 정책제언

□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직계열 및 통합 구조와 불공정거래 개선

○ 제조업 비중을 축소하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미세조정 전략이 필요

- 세계 최고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과 세계 최대의 잠재시장을 보
유한 중국은 우리와 같이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제조업 육성 전략을 운용하기

보다는 막대한 내수시장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업을 병행 육성

- 서비스산업 육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 진출 전략을 강화해 벤처창업
과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사업전환을 지원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전속거래에 기반
한 불공정 가래를 개선하면서 대기업 계열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진입 장벽의 완화가 필요

-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빌리티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산업
은 벤처 창업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직면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마저 어려운 상황

○ 기업과 산학연간의 네트워크 협력 부진도 대기업간의 지나친 경쟁과 대기업 중

심의 준폐쇄적인 공급망으로 인해 관련 생태계 내부 기업간의 정보공유와 소통

이 어렵기 때문

- 최근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와 함께 확장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지역(RV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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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국 내 가치사슬의 재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접 국가 간 교

역 확대 및 국내 창업과 투자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대

○ 산업구조와 거래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련 부처 간 
경쟁적이자 중복적인 지원보다는 연계 종합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종합지원 시스템의 운용이 필요
하며, 이는 대학의 다학제 교육 현실화와 정부출연연구소의 실시간 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확대될 필요

- 중소기업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조조정과 구조개편 전략
을 동시에 수립해 운용함으로써 실업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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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조업 르네상스와 좋은 일자리’에 대한 토론문

 
□ 섣부른 진단, 일자리 변화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거부해야

○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일자리 변화에 대한 우
려와 불안감이 국가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

○ 최근 스마트팩토리 현장 등에서의 구체적인 변화를 연구한 결과들에 따르면, 실
질적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했던 바와는 다른 양상일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황규희 외, 2019)
- 미국의 10년간의 기술직종 숙련수준 변화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새롭게 생겨
나는 기술직종이 반드시 숙련수준이 높지만은 않음

숙련 지표 (세부 숙련지표) 전체 기존 (48) 신규 (22)

기초 스킬(읽기, 쓰기, 수리, 과학) 3.81 3.82 3.79 

학습 스킬(비판능력, 학습능력 등) 3.67 3.68 3.65 

사회 스킬(협업, 협상, 지시 등) 3.03 3.03 3.02

복잡해결 스킬 3.78 3.79 3.77 

기능 스킬 (설치, 작동, 유지, 보수) 2.19 2.09 2.40 .

운영 분석 3.15 3.30 2.80

기술 설계 2.38 2.23 2.69

장비 선택 1.85 1.66 2.27

설치 0.80 0.70 1.02

프로그램밍 1.92 1.83 2.14

운영 모니터링 3.04 2.99 3.15

작동 및 제어 2.18 2.01 2.55

장비 보수 1.49 1.33 1.84

문제 해결 2.52 2.40 2.78

수리 1.49 1.36 1.78

품질관리 3.24 3.24 3.24

분석 스킬 (판단, 분석, 평가) 3.54 3.54 3.54

관리 스킬 (재무, 자재, 인사) 2.59 2.58 2.60

시간 관리 3.30 3.30 2.88

재무관리 1.96 1.96 1.14

자재관리 2.13 2.13 1.41

인사관리 2.96 2.96 2.28

<표> 기술직종에서의 숙련수준 변화 (O*NET분석결과, 2008vs 2018)

자료 :황규희 외(2019),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전략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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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국의 기술인력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 기술인력 현실에 대한 자세

한 이해가 필요 

○ 기술인력의 부족에 대한 우려는 경제발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음

○ 기술인력은 정책부처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다른 범위를 대상으로 이뤄져 왔으

며, 이러한 정책적 틀이 기업 현장에 부합하는가의 불명확

○ 기술인력의 니즈 역시 개념적 이해에 앞서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이해가 우

선될 필요 

 
□ 불안한 미래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산업구조의 전환, 탈추격, 새로운 세대의 출현 등 다양한 인력수요 구조에 미치
는 영향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기술인력의 절대적 수급 자체도 어려울 

수 있는 미래 전망

○ 대단히 현실적인 정보에 기반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

<이공계 전공 학생수 추계 (2010～2060)>

    자료 :엄미정(2010), 미래사회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 246 -

토론 5 -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기술혁신과 미래 일자리’에 대한 토론문

 
□ OECD의 정책 제안은 한국의 노동 정책과 동일한 문제의식에 기반함.

○ OECD가 고용의 질과 포용을 중요시하고 있는 점은 ‘포용 국가’의 기치를 내건 
한국 정부의 노동 정책과 동일한 현실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OECD가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서 제시한, 고용 관계의 오분류를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며 사회
보장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제안 등은 지금 한국 사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 및 일부 고용 지표의 약화 등이 부각되고 노동·사회보
장 제도의 개혁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여전하지만, 국가는 산업 구조의 변화 
등에 맞춰 노동·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할 의무가 있음.

○ 정책의 입안은 증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호 학습을 통해 더 나은 정

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제안에 동의하고, 그와 함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및 
정책 관계자들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적절한 시점에서 고용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부합하는 노동·사회보장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인식, 적절한 정책 아이디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고, 그 밖에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및 
정책 관계자들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함. 한국에서 새로운 제도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등 정책 관계자들의 의지 부족임.

- 특히 플랫폼 노동자, 종속적 자영업자 등과 같이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는 다
른 일자리의 경우, 그 종사자들은 조직되어 있지 않고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 
의식도 약함.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기다리기보다는 정부, 전문가, 연구
자 등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올바른 제도 틀을 만들어 필요한 시점에 

실시해야 함. 이렇게 마련되는 노동·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틀이 옳다면, 그 제
도의 개선 작업은 상호 학습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즉, 상호 학습은 정책
적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실효적임.

- 정책 관계자는 과거의 주장 또는 회의론을 되풀이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성사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자신의 임무를 회피해서는 안 됨. 물론 마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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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도 ｢군주론｣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가장 성공이 의심스러운 것, 
가장 다루기 위험한 것이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일부 정책 관계자들이 현재의 일자리가 과거의 정형화된 모습을 벗어났다고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노동·사회보장 정책 도입과 관련해서는 과거 제도의 시
각 또는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자가당착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
하며 가보지 못한 낯선 곳으로 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임.

□ 변화된 고용 및 산업 구조에 맞는 노동권과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함.

○ 오분류의 문제에 대해선 한국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과거의 온정주의에서 벗어

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다만, 법관과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을 키우고 노동 분쟁에 적합한 소송 및 수사 절차를 마련하여 노동법의 이행

력을 확보하는 보완책이 필요함.
- 한편 오분류의 문제가 사법 절차까지 가서 해결되는 것보다는, 오분류의 유
인을 줄여 그 이전 단계에서 예방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 점에서 보
편적 노동권과 사회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 플랫폼 노동, 종속적 자영업자 등과 같은 신산업 또는 변화된 일자리에 맞는 
노동·사회보장 시스템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 노동은 사회적 통합의 통로이고, 사회보장 재정 및 사회연대 원리의 기초라는 
점에서 그 역할과 가치는 낮게 평가되어선 안 됨. 새로운 일자리가 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종사자들에게 산업 및 고용 형태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노동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이 부여되어야 함.
- 시기를 놓칠 경우, 해당 산업 전체가 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로 고착될 
수 있음.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에서 새로 나타난 일자리가 비공식 고용 영
역에 남는 걸 용인하는 것은 소득 양극화 및 사회보장 재정을 악화시키는 새

로운 요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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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6 - 권용현 前지능정보사회추진단

 

‘기술혁신과 일자리’에 대한 토론문

 

1. ‘기술혁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 인공지능 등 지능화기술은 무엇이며 ‘현재’ 무엇이 가능한가? (= 무엇이 불가능

한가?)

○ 자동차라는 것을 타면 말을 타지 않고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 (O)
자동차라는 것을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시간에 갈 수 있다. (아직은 X) 

○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로봇이 바둑을 둘 수 있다. (O)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로봇이 바둑기사를 대체한다. (아직은 X)

□ 인공지능 등 지능화기술의 발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만 그로 인한 

산업지형의 변화,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예) GeoStyle : Discovering
 Fashion Trends and Events>
by Facebook & Cornell Univ.
(ICCV 2019, COEX, 10.27~11.2)

       * source : https://geostyle.cs.cornell.edu/static/pdf/geosty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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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전략은 산업지형 변화에 대한 예민한 관찰과 선제대응이 필수

< 1850～2015년간 미국의 산업별 고용비중(McKinsey, ’18) >

○ 위 도표에 나온 산업분류가 과연 지능화기술로 변화될 산업지형과 일자리 변화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Amazon은 통신판매업자인가? Facebook은 광고대행업체인가? 

Google YouTube에서 일하는 직원은 광고업계 종사자로 분류해야하나?  
- 스웨덴 광산에서 일하는 자율주행트럭 관리자는 광업종사자인가? 
내 자동차 조수석 빈자리에 누군가 태운 나는 택시운수업자인가? 

 

3. 지능화 기술은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 → 단기적으로는 충

격이 발생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 생산성 높은 신기술을 채택한 기업, 국가가 등장했을 때 우리 일자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 신기술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 및 임금 상승을 이끌어내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 간, 지역 간, 계층 간 편차가 발생(미국 제조업체 GE 
vs. Apple, 미국 도시 디트로이트市 vs. 샌프란시스코市) 

○ 단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많은 불안, 반대가 성장의 기회를 늦추도록 만들 경우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더 궁색해지는 결과 초래 가능 

(Technology Trap, Osborne & Fre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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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7 - 정현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술혁신과 미래 일자리’에 대한 토론문

 
□ 발표문은 기술혁신으로 인해 변화하는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 정리

○ 발제1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OECD 현황 및 정책과제를 소개했고, 

○ 발제2는 과거의 통계를 통해 기술발전, 생산성 그리고 고용의 문제를 살펴보고, 
현재 그리고 미래 일자리에 제기되는 이슈들을 정리

 
□ 최근 일자리 변화와 관련한 이슈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서 생산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의 경제주체와 제도가 이를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함

○ 최근의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근본적으로 ICT를 통해 거래비용이 변화
했고, 경제 전반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발생
-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유경제가 대표적인 예이며 교통, 숙박, 금융, 공
간,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남

-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는 기업 내부에서 처리해야했던 
일을 인터넷, 모바일과 스마트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기업 외부에
서 처리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임

※ 기업이 상품을 생산할 때 기업 내부에서 직접 생산할 것인지, 외부에서 구
입할 것인지 혹은 외부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는 거래비용 관점에서 결정

(R. Coase, 1937)

○ 최근 일자리 변화의 근본적인 도전은 기술로 인해 기존에는 불가능하던 것이 

가능하게 되고 현실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의 제도는 과거의 산물이라는 
점임

○ 기술혁신으로 인한 시장의 생산방식 변화는 피하기 힘든 현실이며,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두려워하기만 하기보다 기술발전을 충분히 이용하고 기업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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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한 기술과 무작정 경쟁하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ICT 기술뿐만 아니

라 이들과 보완성을 지닌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임

○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전반의 범용기술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

하 등 불리한 구조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해 혁신적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절실함

○ 기업은 혁신적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받아들이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무형의 

투자를 병행해야 함

- 기업을 혁신으로 이끌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제품 디자
인, 금융혁신, 브랜드 가치 확보, 조직개선 및 교육훈련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임

○ 정부는 범용기술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인력
양성 정책,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회보장망 보완 등 제도정비 힘써야 함
- 지속가능한 성장과 병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한 제도화 
노력이 필요

○ 노동시장 변화에서 노동자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 및 숙련화

(reskilling & upskilling)가 요구되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발달에 맞춰 업
무와 비즈니스의 재설계(redesign of job)이 요구됨
- 재교육 및 숙련화, 그리고 일자리의 재설계 작업의 핵심은 ICT의 활용 능력
과 무형자산 활용을 위한 인적자본의 강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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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장부문 GDP 대비 무형자산 투자 비중 국제비교

(단위 : %)

국가명

2001

-2006

(1) 

2010

-2015

(2)

차이

(2)-(1) 
국가명

2001

-2006

(1) 

2010

-2015

(2)

차이

(2)-(1) 

스웨덴 16.22 16.88 0.66 오스트리아 9.52 11.32 1.80

프랑스 13.35 15.36 2.02 포르투갈 8.38 9.68 1.30

핀란드 12.45 14.55 2.10 한국 8.79 9.23 0.44

아일랜드 10.01 14.49 4.48 이탈리아 8.17 8.87 0.71

벨기에 10.49 13.58 3.09 룩셈부르그 8.07 7.81 -0.26

미국 12.59 13.51 0.92 스페인 5.76 7.63 1.87

영국 12.53 12.20 -0.33 그리스 5.19 6.30 1.11

네덜란드 10.93 12.20 1.27
17개국 

평균
10.22 11.53 1.31

자료 :정현준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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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8 - 서중해 KDI

 

일자리의 미래가 제기하는 정책 어젠다에 대한 토론문

 
□ 기술발전은 일의 종류, 일하는 방식, 노동-자본의 관계 등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어느 방향인가가 논의의 초점

○ 과거의 경험(3차 산업혁명까지)은 일자리 증가, 소득증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 
긍정적인 방향을 작용해 왔는데, 

○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의 영향에 따른,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충
격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비관론이 공존

- 발표문은 이러한 상황과 논점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제시
 

□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논점이/전망이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자

의 견해를 밝히고자 함

○ 한국은 OECD 국가들과는 다르게,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
로, 예를 들어 유사한 국민소득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나라임 
- 그 요인으로는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혜 (예를 들어, 중국제조업의 한국
부품 수요)로 산업구조 조정이 지체되었을 수 있음

- 또는 국제분업구조에서 한국의 위치가 자본집약적 제조업 부문에 특화되면서, 
새로운 단계, 예를 들면 보다 지식집약적인 제조업, and/or, 고부가서비스 부
문으로 이행이 지체되었을 수 있음   

○ 이러한 우리 경제/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추가하여, 오늘 논의되는 (외부충격) 
기술변화 임팩트가 추가되는 상황은 한국경제에 무거운 도전과제를 제기할 수 

있음 

□ 위에서 언급한 산업구조 관련 사안에 추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노동시장 

관계 문제 또한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음 

○ 다음 두 그림은 한국의 경우에는 이른바 기능편향적 기술진보 명제를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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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음을 시사하는 데, 그렇다면 한국의 도전과제는 
① (외부 충격) 로봇/자동화/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본질의 변화
② (내부 시스템 문제) 교육/훈련 제도 및 노동시장 문제로 파악할 필요

[그림 1] 학력별 취업자 구성

 
[그림 2] 대졸자 직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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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9 - David N. Barnes IBM

 

‘기술혁신과 미래 일자리’에 대한 토론문

 

1. 발표에 대한 의견

□ 미래 일자리는 이미 도래해 있음. 디지털 기술은 이미 우리의 모든 업무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우리는 사회가 기술의 진보를 잘 따라가도록 해야 할 의무

가 있으며, 우리는 변화를 기획해야 함

○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두 발표는 이미 도래한 미래 일자리에 관한 사례와 통계

를 분석하여 깊은 성찰을 제공하고,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음

□ 두 발표를 접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세상에서 밝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용

인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함 

○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야 함.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 기술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해야 함

○ 기술 변화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직무 전환 경로를 잘 기획하고, 근로자
들이 자신의 경력을 책임지도록 하는 권능을 부여해야 함

○ 정부의 정책이 고용인이나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것에 장애가 되

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함

 

2. 정책 제언

□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 지원

○ IBM은 미래 일자리에 대해 낙관적임 
- 경제는 역동적임. 생산성 향상으로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 IBM이 낙관적인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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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임원의 60%가 자신들의 인력들이 최신의 적정 기술을 유지하도록 고
군분투하고 있음  
- 불행히도 기존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은 이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STEM 
기술과 소프트 기술(softskill)은 계속 공급이 부족한 상황

○ IBM의 Ginni Rometty 회장은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기업으로
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공식화해왔음

- 직원들의 기술을 새로 생기는 기회와 잘 맞춤으로써 그들의 장기적 일자리 전
망을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함

○ 일례로 IBM 직원들은 매년 40 시간 이상의 학습을 이수해야 함
- 작년, 직원당 평균 학습 이수시간은 약 60 시간, 전체 직원이 약 2천6 백만시
간의 학습 이수 

○ IBM은 “스펙” 보다 실질적인 역량과 기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
- 회사의 직무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4년제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무가 
상당수인 것을 발견

- 새롭고 포용적인 인재풀에서 학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고용함
- 견습, 인턴, 코딩 부트 캠프와 같이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학습에 많은 투자

○ IBM은 인력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채용부터 학습, 보상 관리, 인력 유지 
등 고용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인공지능 적용

 
□ 직원들을 위한 성공적인 직무 전환 계획

○ 저성과자에게만 직무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직원이 자체 보유한 기술보다 외부의 기술 변화가 훨씬 빠름
- 직원들의 직무 전환을 과거보다 더 잘 기획해야 함 

○ IBM은 이 과정에서 투명성을 추구하며 직원의 선택을 보장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나 디지털 디자인과 같은 보다 고급의 일
자리로 직무를 전환할 수 있는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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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적인 정부 정책 환경 조성

○ 기본 원칙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야 함 

- 단순히 기존 일자리나 과거를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됨 
- 디지털 기술과 혁신에서 비롯된 성장이나 생산성 없이 새로운 일자리도 없음
 

3. 결 론

○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보다 잘 준

비하도록 하는데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함 

 
○ 우리는 시민들에게 능력을 부여해야 함. 이를 위해 학습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투자를 늘리고, 기술과 경력 발전을 위한 개인적 책임에 대한 문화 조성 필요

○ 인공지능과 예측분석을 사용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정부서비스를 통해서 위기

에 처한 직업이나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음  

○ 사회보호시스템은 위험예방에 초점을 두고 근로자들의 대응을 지원해야 함

○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들이 고용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나, 한편
으론 그 기술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다루는 강력한 새로운 수단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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